
재료연구소, 의치 친화형 합금 개발

재료연구소는 유해물질인 베릴륨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주조성과 강도가 우수한 국소 의치(틀니 지지체)용

인체 친화형 합금을 개발했다고 6월10일 발표했다.

구조재료연구본부 특수합금연구그룹 나영상 박사팀은 의료제품 제조기업 태정메디스와 함께 실리콘과 보론

등을 혼합해 강도를 한층 높이고 주조 가공을 쉽도록 한 합금을 개발했다.

특히, 국제암연구센터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베릴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시술 환자 뿐만 아니라 가공업소

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소 의치는 얇으면서도 강하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합금의 주조성이 높은 베릴륨이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7월 유해성을 이유로 베릴륨이 포함된 치과용 비귀금속 합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앞서 베릴륨을 함유한 합금을 치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

지한 바 있다.

베릴륨은 공기 중 분진 등과 접촉하면 만성폐질환, 급성 간질성 폐렴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

다.

나영상 박사는 “국소 의치 관련 국내 및 세계 시장규모는 각각 60억원과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며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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